
The Pearl of Torah  

Mark 12:28–34 · Leviticus 16:1–20:27 · Amos 9:7–15 

Section English 한국어 

Core Passage 

(Expanded) 

The question in Mark 12 is not merely legal—

it is existential: What stands at the center of 

covenant life? Yehoshua answers with the 

Shema (Deut. 6:4–5), affirming absolute 

devotion to יהוה, and immediately binds it to 

Leviticus 19:18—love of neighbor. This pairing 

is not innovation but revelation of unity: 

vertical devotion and horizontal ethics are 

one structure. The scribe’s agreement is 

crucial—he recognizes that inner alignment 

outweighs ritual abundance. Yehoshua 

affirms him as “not far from the reign of 

Elohim,” implying that proximity to the 

Kingdom is measured not by knowledge 

alone, but by integration—when heart, 

thought, and action align under love. 

마가복음 12 장의 질문은 단순한 율법적 

질문이 아니라 존재론적 질문이다. “언약적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호수아께서는 

쉐마(신 6:4–5)로 대답하시며 יהוה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선언하고, 즉시 레위기 

19:18 의 “이웃 사랑”을 결합하신다.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됨의 계시이다. 

수직적 헌신과 수평적 윤리는 하나의 

구조이다. 서기관의 동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는 내적 정렬이 제사의 풍성함보다 더 

중요함을 인식한다. 여호수아께서 “엘로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신 것은, 나라에 

가까움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생각·행동이 

사랑 안에서 통합될 때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orah Layer 

(Deep 

Structure) 

Leviticus 16–20 reveals a threefold 

architecture of holiness: (1) Access (Lev. 16) 

— the problem of impurity and the necessity 

of mediated approach through atonement. 

(2) Ownership (Lev. 17) — life (blood) belongs 

to יהוה; human beings cannot claim 

autonomy over life itself. (3) Order (Lev. 18–

20) — holiness expressed through 

boundaries, relationships, justice, and 

restraint. At the center stands Leviticus 19, 

where holiness becomes lived love. 

Rabbinically, this chapter is called “the   כלל

 the great) (klal gadol betorah) ”גדול בתורה

principle of the Torah). Thus, when Yehoshua 

elevates love above offerings, He is not 

레위기 16–20 장은 거룩의 삼중 구조를 

드러낸다. (1) 접근 (레 16) — 부정의 문제와 

속죄를 통한 중재적 접근의 필요성. (2) 소유권 

(레 17) — 생명(피)은 יהוה께 속하며, 인간은 

생명에 대한 자율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질서 (레 18–20) — 거룩은 경계, 관계, 정의, 

절제를 통해 표현된다. 그 중심에는 레위기 

19 장이 있으며, 거룩이 사랑으로 살아 

움직이게 된다. 라비 전통에서는 이 장을 

“토라의 큰 원리”라 부른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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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nishing Leviticus—He is pointing to its 

center of gravity. 
여호수아가 사랑을 제사보다 높이 두신 것은 

레위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Prophetic 

Layer 

(Covenant 

Tension) 

Amos introduces tension: Israel is chosen, yet 

accountable. “Are you not like the Cushites to 

Me?” (Amos 9:7) dismantles complacency. 

Covenant without obedience leads to 

collapse. Yet Amos does not end in 

destruction—he ends in restoration. The 

“fallen sukkah of David” represents not only 

kingship, but ordered covenant life restored. 

The prophetic voice thus bridges Leviticus and 

Mark: ritual without justice fails; identity 

without holiness dissolves; but repentance 

opens the path to renewal. 

아모스는 긴장을 제시한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진다. “너희가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암 9:7)는 

안일함을 무너뜨린다. 순종 없는 언약은 

붕괴로 이어진다. 그러나 아모스는 파괴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회복으로 끝낸다. 

“다윗의 무너진 초막”은 단순한 왕권이 

아니라 질서 있는 언약적 삶의 회복을 

의미한다. 예언자의 음성은 레위기와 

마가복음을 연결한다. 정의 없는 제사는 

무너지고, 거룩 없는 정체성은 붕괴되지만, 

회개는 회복의 길을 연다. 

Hidden 

Connection 

(Inner 

Mechanics) 

The deeper mechanism is this: sacrifice, 

holiness, and love are not separate systems—

they are stages of one process. Atonement 

(Lev. 16) removes obstruction. Holiness (Lev. 

18–20) establishes structure. Love (Lev. 19 / 

Mark 12) animates the structure. Without 

atonement, access is blocked. Without 

structure, love becomes chaos. Without love, 

holiness becomes lifeless legalism. Amos 

reveals the failure point: Israel maintained 

structure and ritual but lost inner 

alignment—therefore collapse came. 

Yehoshua restores the missing center: the 

heart that fulfills Torah. 

더 깊은 작동 원리는 이것이다. 제사, 거룩, 

사랑은 서로 분리된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속죄(레 16)는 장애를 제거한다. 

거룩(레 18–20)은 구조를 세운다. 사랑(레 19 / 

막 12)은 그 구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속죄가 없으면 접근이 막히고, 구조가 없으면 

사랑은 혼란이 되며, 사랑이 없으면 거룩은 

죽은 율법주의가 된다. 아모스는 실패 지점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은 구조와 의식은 

유지했지만 내적 정렬을 잃었고, 그 결과 

붕괴가 왔다. 여호수아는 그 잃어버린 중심, 

곧 토라를 완성하는 마음을 회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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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Synthesis 

(Kingdom 

Blueprint) 

The Kingdom of Elohim emerges where three 

realities converge: purified access 

(atonement), ordered life (holiness), and 

living love (devotion expressed in action). 

Mark 12 gives the command; Leviticus 

provides the system; Amos supplies the 

warning and promise. Together they form a 

complete blueprint: approach יהוה rightly, live 

set-apart in every domain, and let love be the 

governing force. This is not abstraction—it is 

covenant embodiment. The Kingdom is not 

entered by ritual alone, nor by emotion 

alone, but by transformed life aligned with 

 .s order’יהוה

엘로힘의 나라는 세 가지가 만나는 곳에서 

나타난다. 정결한 접근(속죄), 질서 있는 

삶(거룩), 살아 있는 사랑(행동으로 드러나는 

헌신). 마가복음 12 장은 명령을 주고, 

레위기는 구조를 제공하며, 아모스는 경고와 

약속을 더한다. 이 셋은 완전한 청사진을 

형성한다. יהוה께 바르게 나아가고,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며, 사랑이 삶을 

다스리게 하라. 이것은 추상이 아니라 언약의 

구현이다. 나라는 제사만으로도, 

감정만으로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יהוה의 

질서에 맞춰 변화된 삶으로 들어간다. 

Mussar 

(Advanced 

Inner Work) 

1. Examine alignment: Does your devotion to 

Elohim produce ethical transformation, or 

only religious activity? 2. Guard speech and 

relationships: Leviticus 19 places holiness in 

everyday interactions—truth, fairness, and 

compassion. 3. Practice restraint: Holiness 

requires boundaries, especially where desire 

is strongest. 4. Seek integration: Do not 

separate “worship life” and “daily life.” 5. 

Return quickly: Amos teaches that failure is 

not final if repentance is real. The highest 

service is not offering alone, but a life where 

love governs thought, word, and deed. 

1. 정렬을 점검하라: 엘로힘을 향한 헌신이 

윤리적 변화를 낳는가, 아니면 종교적 활동에 

머무는가? 2. 말과 관계를 지켜라: 레위기 

19 장은 거룩이 일상의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진실, 공평, 긍휼. 3. 절제를 

실천하라: 거룩은 특히 욕망이 강한 영역에서 

경계를 요구한다. 4. 통합을 추구하라: “예배 

삶”과 “일상 삶”을 분리하지 말라. 5. 속히 

돌아오라: 아모스는 참된 회개가 있다면 

실패가 끝이 아님을 가르친다.  최고의 섬김은 

제사만이 아니라, 생각·말·행동을 사랑이 

다스리는 삶이다. 

 

 


